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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Selecting Location of Coldchain

Logistics Distribution Center

: Focusing on Agro-Fishery and Grocery Products

Choi, Gyeong Won

Department of Logistic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사회경제가 발전하고 식품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콜드체인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콜드체인 시스템은 후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콜드체인 물류 네트워크 및 수출입까지 고려한 국내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비용 및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정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정성적인 요인과 정량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각 요인의 가중치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성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에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비슷한 수준의 인천·광양 경제자유구역도 차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반면 정량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미세한 차이로 광양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5개의 후보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콜드체인 관련 품목의 통계 자료 

부족으로 의약품 물량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지만 이후 콜드체인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진다면 관련 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KEY WORDS: Coldchain ; Logistics Distribution Center ; Agro-Fishery ; Grocery

; Brown-Gi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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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는 사회·경제적으로 고도화 상태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웰빙(Well-Being)이 현사회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웰빙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사람들은 신선하면서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54개국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여 발효가 된 상태인데(2017년 2월 기준,

관세청1)), 콜드체인의 주요 화물인 농수축산물의 통관이 원활해짐에 따라 농수축산물의 

수출입 물동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의 변화로 

인한 여름철 온도 상승과 냉장 보관·운송 기술 발전 등과 같은 급변하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 콜드체인(Coldchain, 저온유통체계)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콜드체인이란,

온도나 습도 등 환경 조건에 민감한 과일·채소, 화훼, 수산물, 축산물 등 신선제품과 

약품, 시약, 백신, 생물학제품 등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저온유통체계를 말한다.2)

특히 콜드체인에서 핵심 역량은 철저한 온도 관리가 이루어지는 유통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물류업계에서도 일반 화물보다 까다롭지만 수익성이 높은 

콜드체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마켓앤마켓(Marketandmarkets)에 따르면 세계 콜드체인 

시장은 2017년 이후 매년 연평균 7% 성장하면서 2020년에는 2,713억 달러, 약 308조 

3,400억 원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콜드체인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운분석기관인 Drewry의 ‘Reefer shipping Market Annual

Review & Forecast’에서는 전 세계 리퍼 컨테이너 선대의 규모가 오는 5년간 2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160만 FEU에서부터 2018년에는 190만 FEU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더불어 전체 해상 콜드체인 물동량도 17% 증가할 것이라고 

1)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2) 조선비즈(20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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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3) 우리나라 농수축산물의 주요 수요지이자 공급지인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2.3% 성장하였다.4)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활발해지고 

GDP가 증가하면서 식품의 소비가 늘었고, 의료 환경이 개선되면서 의약품 수요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국내 콜드체인 시장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관세청(2017)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농수축산물 수출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3.25%, 수입량은 1.80%로 지속적으로 성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콜드체인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콜드체인시스템은 후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증가하는 콜드체인 품목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물류 네트워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현실적으로 유통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량도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온도체계 및 시설을 갖춘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콜드체인의 물류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가 부족하고, 그나마 농수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선행되었지만 

대부분이 국내에 한정된 유통 및 네트워크와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콜드체인 물류 네트워크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량까지를 포함한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 선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비용 

및 운송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센터 입지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3) 월간 해양한국(2015.0302)

4) 2011년 810억 위안(13조 3,400억원)에서 2015년 1,8210억 위안(29조 8,000억원)으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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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2.1 연구의 범위

본래 콜드체인 품목은 신선함을 중요시 하는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식료품, 화훼류,

의약품, 가공식품 등을 포함하여 온도에 민감한 제품들이 해당된다.5) 화훼류는 

농산물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물량을 아우르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연구에서 사용되는 품목 코드가 HS코드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사용하는 품목 구분이 있는데, HS코드에서는 의료용품으로 집계가 가능하지만 KTDB의  

도로화물 품목 구분에서는 의약품이 화합물 및 화학제품에 포함되어 물량이 나와 다른 

데이터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5) 이혜옥, 2016. 농식품 콜드체인 관련 기술과 최근 기술 개발 동향, 설비저널,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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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품목분류 대분류품목 세분류

1 농산물

대분류1

농림수축산품

작물생산물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작물

생산물, 통작업생산물,  채소, 화훼작물 및 종

묘생산물, 채소작업생산물, 종묘생산물, 시설

작물 생산물

2 임산물
임산물, 벌목 및 관련 서비스물, 영림생산물, 

종묘, 육림생산물, 벌목업, 임업관련 서비스품

3 수산물

일반어업, 원양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양식

업, 수생동식물종묘생산업과 관련 생산물, 어

업관련서비스품

4 축산물

소, 말 및 양사육업, 양잠업, 양돈업, 양봉업, 

가금 부화업, 양계업, 육우 사육업, 기타 축산

업과 관련생산물

10 음식료품
대분류5

경공업품

도축업,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가

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

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

용빙과류 제조업, 곡물가공품 제조업, 전분제

품 및 당류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설탕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

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

료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

업, 발효주 제조업,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출처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2015)

Table. 1 연구 대상 KTDB 품목 구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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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품목명 코드 내용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 살아 있는 동물

02 육과 식용 설육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

추동물

04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부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5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06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07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09 커피·차·마테·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2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3 락,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

15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

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

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당류와 설탕과자

Table. 2 연구 대상 HS코드 품목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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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

커리 제품

20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1 각종 조제 식료품

22 음료·주류·식초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

제 사료

자료 : 세계 HS 정보시스템

1.2.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서 다루는 범위 및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밝힌다. 제 2장에서는 

전반적인 콜드체인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물류센터 입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차별성에 대해서 밝힌다. 제 3장에서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데이터와 연구 방법을 토대로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 선정에 

필요한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가 갖는 시사점과 함께 한계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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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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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콜드체인 현황

2.1.1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현황

전 세계적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 섭취에 대한 욕구가 커져감에 따라 온도에 

민감한 콜드체인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고자 하는 콜드체인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높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콜드체인 물류시장에서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과 더불어 냉동·냉장 기술 R&D에 

투자를 하면서 콜드체인 물류시장은 선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 외에도 신석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콜드체인 물류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 리서치기관인 Marekt&Market에 따르면 세계 콜드체인 시장이 2017년 이후 

매년 연평균 7%씩 성장하면서 2020년에는 2,713억 달러, 한화로 308조 3,500억 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6) 또한 해운전문 컨설팅기업인 Drewry는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이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고,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경우 

2020년 해상 물동량은 약 1억 2,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7) 특히, 지속적인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콜드체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1.1 미국 

미국에서는 냉동식품의 연간생산량이 2,000만 톤에 달하고, 해당 품목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또한  1인당 연간 평균 냉동식품 소비량은 60kg 정도로, 그 성장률은 22%를 

초과하여 미국 내 콜드체인 시장은 이미 성숙된 시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화 및 

6) 조선비즈(2017), ‘2020년 308조원’ 판 커지는 콜드체인 시장 

7) 코리아쉬핑가제트(2016), 콜드체인시장, 해운불황 불구 고성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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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콜드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청과물, 육류, 수산물을 저온유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콜드체인 물류 유통률이 90%에 달하였고, 동시에 청과물의 유통 손실률은 

1%~2%까지 낮추어 미국은 이미 콜드체인이 활성화되고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위, 2015 ; 中商情報网, 2015 ; 호염화, 2017)

이같이 선진화된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 배경으로는 대륙내 다양한 

교통망이 가장 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도로망의 연계도가 매우 높고 

철도가 발달하여 도시와 농촌을 편리하게 연결해 주고 있다. 이는 모든 농산물을 

원활하게 유통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동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의 활용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이미 높아진 생활수준으로 인해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충분한 수요를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발전된 기술과 풍족한 

자금을 이용하여 발전된 냉동 인프라를 갖추었고, 특히 자동화 냉동 창고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저온운송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렇기에 현재와 같이 농산물의 

손실률을 낮추고 농업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호염화, 2017)

2.1.1.2 중국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웰빙의 수요의 중심인 중산층의 신선화물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콜드체인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제조업과 건설 중심의 산업 

형태가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육류·생선·청과류 등과 같은 신선품목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장규모 또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간 소매상인 격인 프랜차이즈 및 대중 음식점 서비스 

공급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이는 중국의 콜드 체인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식료품 소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5.34 % 모든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시장 점유율은 2008 년에서 2013 년까지 64.9

% 증가한 수치이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마존과 더불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의 브랜드몰 중에 

하나인 ‘티몰(T-Mall)’과 중국판 아마존인 JD닷컴의 ‘JD’등 규모가 큰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신석식품 영업을 개시하기 시작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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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수치

인구 (Population) 13억 7,600만 명

냉장·냉동 창고 규모 (Cold Storage Capacity) 76 M/㎥

의약품 판매 금액 (Pharmaceutical Sales) 1,080억 달러

식품 소비 금액 (Food Spending) 1조 2,000억 달러

농업 관련 산업 시장 규모(Agribusiness Market) 1조 3,600억 달러

농수산물 수입 금액 (Agriculture Imports) 657억 달러

농수산물 수출 금액 (Agriculture Exports) 105억 달러

자료 : ITA(2016), 2016 Top Markets report Cold Supply Chain

주 : 농수산물 수출입 금액은 미국과의 교역 수치임

Table. 3 중국의 콜드체인 관련 경제적 지표

미국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이하 ITA)에서 2016년에 

발표한 중국의 콜드체인 관련 경제적 지표는 <Table.3>과 같다. 미국과의 거래만을 

봐도 엄청난 규모로 교역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유럽 

지역과 더불어 새로운 콜드체인 수요창출도 이루어낼 수 있는 잠재적 콜드체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2.1.1.3 인도9)

중국과 더불어 콜드체인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는 국가로 인도가 있다. 인도는 

인구가 13억에 달하며, 이 가운데 65%가 35세 이하로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매우 

두텁다. 매년 20~25%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내로 약 

130억불(약 14조 6,2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4년 모디 정부 출범이후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주 소비층인 중산층의 증대,

가공식품 및 일용소비재(Fast Moving Consumer Goods, FMCG)의 증가, 냉동식품 수출 

증대 등의 요인이 인도 내 콜드체인 물류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뭄바이 주재 KOTRA에 따르면, 인도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관련해 

세계 최대의 생산국 및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4>를 보면, 의약품이 인도의 

8) 월간해양한국(2015.03.02.)

9) 코리아쉬핑가제트(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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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 품목 중 96억 8천만 달러로 4위이고, 그 외 쌀, 갑각류, 냉동 쇠고기와 같은 

품목이 10위 권 내에 있어 인도 콜드체인 시장의 규모가 중국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위 품목
2016년 4월 ~ 2017년 1월

금액 (억 달러) 비중 (%)

1 석유 및 역청유 (원유제외) 228.3 10.4

2 다이아몬드 196.8 9.0

3 귀금속제 103.7 4.7

4 의약품 96.8 4.4

5 승용차 및 기타 차량 53.5 2.4

6 쌀 45.4 2.1

7 금 38.1 1.7

8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 32.4 1.5

9 갑각류 32.3 1.5

10 냉동 쇠고기 30.4 3.9

자료 : 인도 상공부, KOTRA

주 : 인도 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익월 3월까지임

Table. 4 인도 10대 주요 수출 품목

인도의 유제품 생산량은 1억 2,100만 톤, 과일 및 채소는 2억 3,300만 톤, 육류 및 

가금류는 1,100만 톤 규모로 집계되었다. 또한 현재 인도 전역에 6,300개의 

저온유통창고가 설립되어 있으며, 총 저장능력은 3,000만 Metric Ton 정도이다. 그 중 

75% 정도는 감자 저장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25% 정도만이 과일, 의약품 등과 같은 

품목의 보관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저장 시설 및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인도는 콜드체인 품목의 생산량 및 수출량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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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내 콜드체인 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식품 콜드체인 시장 규모는 6조〜9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식품콜드체인의 대상인 식품 유통업은 연평균 9.7% 성장한다(물류신문사, 2015

물류총람). 이를 정리하면 식품콜드체인 시장은 GDP의 1% 미만의 작은 시장이나 매년 

15% 이상 고속 성장하는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Table.5>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농수축산식품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수입중량이 수출중량보다 약 16배나 더 많고 이보다는 차이가 적지만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이 수출금액보다 약 3.5배나 커서 전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위 : 천톤, 백만USD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수출중량 2,973 3,162 3,328 3,301 3,378 3.25%

수입중량 33,849 33,884 34,949 35,546 36,358 1.80%

총중량 36,822 37,046 38,277 38,846 39,735 1.92%

수출금액 7,111 7,011 7,243 7,069 7,588 1.64%

수입금액 25,811 26,240 28,023 26,805 26,916 1.05%

총금액 32,923 33,251 35,266 33,874 34,504 1.18%

자료 : 관세청

Table. 5 최근 5년간 농수축산식품 수출입 중량 및 금액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 냉장·냉동유통 비율이 평균 22.4%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중 평균 이상으로 콜드체인 처리하는 품목은 쇠고기 98.3%, 돼지고기 98.1%,

닭고기 97.7%와 같은 가금류가 있으며, 그 외 계란 76.4%, 명태 78.7%, 물오징어 88.6%

등으로 축산물과 수산물이 대부분이다. 반면 축산물 및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콜드체인을 하여야 하는 엽채, 채소류, 과실류의 경우 저온 유통을 하는 비율이 마늘 

12.2%를 제외하고 모두 3%〜7%에 불과하여 농산물의 경우 아직 콜드체인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10)



- 13 -

이렇게 충분한 물동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콜드체인 시장은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최근 

5년간(2012년~2016년)의 창고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물류시설법률에 의거하여 창고 

등록한 수는 일반창고가 2,265동으로  냉동냉장의 431동보다 약 5배가량 많이 

등록하였다. 지역별로는 경남(21.83%), 경기(17.23%), 부산(13.80%) 순으로 냉동냉장 창고 

등록이 많았고, 그 외에는 전국 대비 비중이 10% 미만이다.

소재지

물류시설법률 물류창고업(창고 동수)

합계
보관시설

보관장소
일반창고 냉동냉장

합계 3,192 2,265 431 496

강원 73 61 5 7

경기 918 750 56 112

경남 560 358 128 74

경북 141 86 20 35

광주 91 71 19 1

대구 54 40 4 10

대전 84 49 7 28

부산 106 66 8 32

서울 74 66 7 1

세종 44 36 1 7

울산 58 39 5 14

인천 306 216 18 72

전남 235 141 48 46

전북 120 76 14 30

제주 67 29 37 1

충남 128 96 17 15

충북 133 85 37 11

자료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주 : 업체 수가 아닌, 등록 시 입력된 창고 동수를 표기하고 있음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수치임

Table. 6 물류시설법률 내 물류창고업 등록현황

10) 물류신문(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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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타법률에 의거한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콜드체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수산물 품질법의 냉동냉장 창고와 축산물 위생법의 축산물보관창고 내 

창고 동수의 총합은 1,513개로 비교적 높았으나, 각각의 창고 동수는 일반 보세창고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소재지

타법률 물류창고업 (창고 동수)

합계
관세법

유해

화학법

식품

위생법

축산물 

위생법

수산물 

품질법

보세창고 보관저장업 냉동냉장 축산물보관 냉동냉장

합계 2,827 1,134 180 425 400 688

강원 102 23 0 15 9 55

경기 724 288 68 151 158 59

경남 368 119 18 34 22 175

경북 139 36 1 20 23 59

광주 38 12 0 13 13 0

대구 29 5 0 9 10 5

대전 17 2 1 3 7 4

부산 421 159 19 76 38 129

서울 91 60 1 12 18 0

세종 5 3 0 1 1 0

울산 66 29 26 3 3 5

인천 328 263 19 15 17 14

전남 109 26 8 16 18 41

전북 104 41 4 12 18 29

제주 93 3 0 8 2 80

충남 133 46 9 22 23 33

충북 60 19 6 15 20 0

자료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주 : 업체 수가 아닌, 등록 시 입력된 창고 동수를 표기하고 있음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수치임

Table. 7 타법률 내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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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에 정리되어 있는 국내 냉동냉장 창고 등록 현황을 보면, 상위 3위 권역인 

경남, 경기, 부산 내 있는 창고 수가 전체의 52.8%로 절반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즉,

비교적 토지 확보가 원활하면서 도시권 근처에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재지
냉동냉장 창고 동수 물류시설법률 타법률

합계 비중 냉동냉장 비중 냉동냉장 비중

합계 1,544 100 431 100 1,113 100

경남 337 21.8 128 29.7 209 18.8

경기 266 17.2 56 13.0 210 18.9

부산 213 13.8 8 1.9 205 18.4

제주 125 8.1 37 8.6 88 7.9

전남 105 6.8 48 11.1 57 5.1

경북 99 6.4 20 4.6 79 7.1

강원 75 4.9 5 1.2 70 6.3

충남 72 4.7 17 3.9 55 4.9

전북 55 3.6 14 3.2 41 3.7

충북 52 3.4 37 8.6 15 1.3

인천 47 3.0 18 4.2 29 2.6

광주 32 2.1 19 4.4 13 1.2

서울 19 1.2 7 1.6 12 1.1

대구 18 1.2 4 0.9 14 1.3

대전 14 0.9 7 1.6 7 0.6

울산 13 0.8 5 1.2 8 0.7

세종 2 0.1 1 0.2 1 0.1
자료 : 국가통합물류정보센터

주 : 업체 수가 아닌, 등록 시 입력된 창고 동수를 표기하고 있음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수치임

Table. 8 국내 냉동냉장 창고 등록 현황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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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콜드체인 개념 및 특징

2.2.1 콜드체인 개념

콜드체인(Cold Chain)의 용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조상들이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을 이용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IT 기술 향상과 더불어 

제품의 다양성과 운송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그 의미는 변화되었다. (백진희, 2017)

콜드체인(Cold Chain)의 사전적 의미로는 어류·육류·청과물 등 상하기 쉬운 각종 신선 

식료품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저온을 유지함으로써 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11) 그 외에 저온유통이라는 공통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콜드체인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Amir Shabani et al. (2012)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을 공급업체,

제조업체, 창고 및 매장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접근 방법으로 

소개12)하며, 콜드체인(Cold Chain Management, CCM)을 SCM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콜드체인의 목적은 의학, 혈액, 유제품, 육류, 식품, 청과류 등과 같은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유통과 관련된 활동을 관리하는 것으로 밝혔다.

長谷川(1994)를 인용한 한관순(2015)에 따르면, 콜드체인은 온도 상승으로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신석식품을 본래의 품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산지 수확 후부터 

도소매와 같은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면서 

유통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Kwanho Kim et al. (2016)은 과일, 생선, 육류와 같은 환경적으로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품목은 유통 과정에서 적절한 환경 조정을 통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콜드체인이라고 설명한다. (Heising, Dekker,

Bartels & Van Boekel, 2014) 또한 온습도 관리가 제품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신선도는 소비자 물가 또는 인체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품목들의 신선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다. (Olafsdottir et al., 2010)

11) 네이버 두산백과

12) Wong and Wo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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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옥(2016)은 콜드체인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식료품, 화훼류,

의약품, 가공식품 등과 같이 온도에 민감한 제품들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배송,

소비에 이르는 전반적인 유통 과정 속에서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장 적정한 온도관리를 

통해 물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저온유통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콜드체인의 목적은 해당 제품을 적정 온도 하에서 일정하게 유지 및 관리함으로써 

생물학적 반응을 적절히 억제하여 신선도 및 상품 가치를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2.2 콜드체인 특징

앞서 언급된 콜드체인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온도를 제어하는 

공급사슬 자체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콜드체인은 콜드체인 

물류(Cold Chain Logistics)로 불리기도 한다. 콜드체인이 일반적인 물류 또는 

공급사슬망(SCM)과 달리 어떠한 특징이 있는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장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콜드체인의 품목은 주로 농수축산물, 식품 

및 약품 등과 같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이다. 대상 품목에 대하여 적정 온도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품의 안전성 및 신선도가 저하되어 상품의 가치 자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식자재로부터 식중독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온도 관리로 인해 농수축산 식품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환경을 악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Table.9>는 

상온유통과 콜드체인 유통의 신선도 유지 효과를 비교한 표이다. 농수축산물 및 식품에 

있어서 적절한 온도 유지는 영양 성분, 변색 그리고 폐기물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콜드체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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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재료 상온유통 콜드체인 유통

유통기한 양상추 15℃에서 3일 예냉 후 1℃보관, 35일

영양성분 시금치
30℃/3일 후, 비타민C 

85% 손실

예냉 후 10℃/21일, 

비타민C 20% 파괴 

중량감소 체리 10℃/3일 후, 4.4% 감소
0.6℃ 예냉 3일 후, 1.9% 

감소

변색 시금치
30℃ 3일 후, 클로로필 

55% 손실

예냉 후 10℃ 3일 후, 

클로로필 2% 손실

수송 중 손상 딸기 
10kg/3단/상온, 65% 

손상과 발생

예냉 후, 500g 소포장 시, 

5% 미만 손상과 발생

출처 : 김병삼(2011), 한국의 농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현황과 발전방향, 설비저널

Table. 9 상온유통과 콜드체인 유통의 신선도 유지효과 비교

2.2.3 콜드체인 물류시스템13)14)

콜드체인 물류시스템은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의 최종 구매까지 일원화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농식품은 생산 후에도 계속해서 호흡작용을 하기 때문에 콜드체인 

기술이 여러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기술도 복합적이면서 종합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하고 이는 현재도 계속 발전 중에 있다. 전반적인 콜드체인 물류시스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2.2.3.1 예냉

청과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확 후 신속히 포장열(field heat)을 제거함으로써 

품온을 낮추어 호흡작용을 억제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콜드체인의 시발점으로 그 

13) 김병삼(2011), 한국의 농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현황과 발전방향, 설비저널, pp.25-27

14) 이혜옥(2016), 농식품 콜드체인 관련 기술과 최근 기술 개발 동향, 설비저널,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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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는 찬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방법인 강제통풍식, 차압통풍식 외에도 진공식,

냉수식, 빙냉식, 액체탄산가스식 등이 있다. 예냉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품목, 유통 형태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Table. 10>과 같다.

예냉

방식

소요

시간
장점 단점

강제

통풍식

12~

20시간

- 설비비 저렴

- 모든 품목에 적용 가능

- 운정, 조작, 보수가 쉬움

- 예냉 후 저온창고로 활용

가능

- 냉각 속도가 느리고, 냉각 편차

가 생기기 쉬움

- 냉각부하 변동에 약하며, 대용량 

예냉에 부적합

- 적재된 농산물의 표면에 결로가 

생기기 쉬움

- 습도가 낮을 경우 수분손실 발생

차압

통풍식

2~

6시간

- 설비비가 진공식보다 저렴

- 모든 품목에 적용 가능

- 냉각편차가 적음

- 결로발생 없음

- 강제통풍식보다 설비비가 고가

- 공간 이용효율이 낮음

- 포장용기의 적재에 노력이 필요

- 상대습도가 낮고 풍량이 클 경우 

수분손실이 발생

진공식
20~

40분

- 예냉 시간이 짧고 신선도 

유지효과 탁월

- 균일냉각 가능

- 비 내리는 날 수확한 농산

물의 예냉 가능

- 과일류 예냉 부적합

- 설비비 고가

- 예냉 중 수분손실 발생에 대한 

주의 필요

- 예냉 후 별도의 저온저장고 필요

냉수식
30~

60분

- 냉각능력에 비해 설비비 

및 운전경비 저렴

- 냉각부하가 큰 괴상 농산

물의 신속한 냉각 가능

- 예냉 중 수분손실 없음

- 연속식 자동화 냉각 가능

- 연약 채소류에 적용 어려움

- 냉각수의 살균·정화시설

- 예냉 후 탈수시설 및 별도의 저

온저장고 필요

- 골판지 포장상사 방수처리 필요

얼음식 즉시
- 얼음 채움으로 작업 종료

- 수분손실 위험 없음

- 골판지 포장상자 방수처리 필요

- 얼음이 녹은 후의 물 처리 불편

- 수송하중 증가
자료 : 이혜옥(2016), 농식품 콜드체인 관련 기술과 최근 기술 개발 동향, 설비저널

Table. 10 콜드체인 예냉방식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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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포장

찬 공기를 이용한 차압예냉의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나 통기공이 있는 골판지 박스를 

사용해야 한다. 통기공의 형태와 개공율, 발수도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골판지 박스는 

수분함량에 따라 압축강도가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며 통기공의 형태와 개공율에 따라 

냉각속도가 다르다. 보통 장방형이 원형보다 동일 개공일 경우 압축강도가 크며 

압축강도를 고려할 때 개공률은 3∼5% 정도가 적절하다.

진공예냉처리를 할 경우는 플라스틱 필름과 골판지 박스로 포장을 하여도 냉각이 

가능하며, 냉수·냉각된 청과물은 골판지 박스를 사용할 때 강도나 발수도 개선이 

필요하다. 진공예냉은 처리 후 냉기손실이 적도록 설계해야 한다.

콜드체인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냉효과를 위해서 스티로폼 박스를 결로 방지와 장단기 

보관, 운반, 저장을 위해서는 컨테이너박스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재,

하역의 편의와 물류 비용 줄이기 위하여 단위화물 적재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외포장 

치수와 내포장 치수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단층 구조에 내용물이 보이는 오픈 타입으로 그리고 

적재하였을 때 냉기흐름이 좋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포장 유통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MAP1 포장의 경우 가스 선택투과성(CO2, O2) 멤브레인 부착 포장, Active

MAP, 기능성 포장재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비 절감과 품질 

유지(잦은 접촉에 의한 손상 방지)를 위해 산지 포장 상자가 그대로 소비지 판매대에 

진열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3.3 수송과 배송

냉장차는 기계식 냉장차, 축냉식 냉장차, 액체질소 냉장차 및 얼음, 액체탄산가스,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냉장차 등이 있으나 기계식 냉장차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계식 

냉장차의 경우 냉동기를 부착하고 있으며, 보통 –20∼15℃까지 온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냉장차는 예냉 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우며 냉장 내지는 보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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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사용한다.

보냉차는 보온용 단열재(폴리우레탄 등)가 충전된 알루미늄판 또는 FRP2 등으로 

제작하여 외부 공기에 대하여 단열 기능만을 구비하고 있으며 단시간, 단거리 유통의 

경우 주로 사용한다. 보통 냉장차나 보냉차는 보냉 기능이 주이기 때문에 적재 전에 

미리 충분한 예냉처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냉장차의 경우 냉기의 흐름을 고려한 

적재가 필요하다.

수송 중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체 하부에 충격흡수장치를 

부착하거나 컨테이너 내부에 버팀목이나 에어백을 설치하기도 한다. 수송 중에는 

정확한 온도관리와 함께 가스 컨트롤을 함으로써 저장성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거리 

수송도 가능하다.

2.2.3.4 소비지 저온시설

소비지 도매시장, 물류센터에는 저온경매장, 저온 매장(15℃ 이하)과 

저온저장고(보냉고, 5∼15℃)를 설치하여 예냉, 저온수송 되어진 과실, 채소류의 품온 

상승을 막음으로써 결로방지 및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나치게 저온에 보관하면 

출고 후 결로가 생기므로 10℃ 내외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2.2.3.5 저장·보관시설

적정 저장 온도는 빙결점 직전의 온도로서 저온 장해를 피할 수 있는 온도로 한다.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저온저장, 가습, CA 저장 등의 방법을 취한다. 품목별 

적정 저장 조건에 따라 저장하고 동일 품목이라도 국내산과 외국산 간에는 적정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도 있다.

에틸렌가스 발생, 열대 원산 청과물의 경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저장, 보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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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한다. 에틸렌 제거용 자외선 키트, 오존 키트 등 고선도 저온저장고 등을 채용한다.

저온저장고의 경우 예냉시설의 미비로 과대 설계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예냉시설 설치, 빙축열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기료 절감, 멀티시스템으로 절전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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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고찰

2.3.1 콜드체인에 관한 선행연구

김동환, 채성훈 (2007)은 국내의 농산물 유통여건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온유통체계가 미흡하다고 설명하며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도 저온유통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저온유통체계의 구축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 조사 및 산지 설문조사가 실시하여 현재 저온유통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이행해야할 과제를 밝힌다. 또한 소비자 대상의 지불의사 조사를 통하여 

저온유통체계가 실제로 구축되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대효과들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김병삼(2011)은 농산물 콜드체인 물류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선농산물과 냉동식품의 

콜드체인시스템 현황을 고찰하여 한국형 농식품 콜드체인시스템의 발전방향을 6가지로 

정리하였다.15) 또한 정책⋅제도⋅기술적 측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실태에 맞는 콜드체인 시스템의 기반을 다지고 운영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관순(2015)은 신선 농산물 유통의 저비용 운영을 통한 저온유통체계의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 콜드체인 유통실태와 현재의 고비용 운영 구조분석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비용 운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D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상온과 저온 유통 방식을 비교하였다. 방법으로는 콜드체인 유통 관련 

문헌조사와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고, 콜드체인 관련 업종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향후 농산물 물류 

효율화분만 아니라 콜드체인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관련 업계에게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15) 6가지 발전방향은 단기유통형, 저온판매장·저온보관 시설 등이 갖추어진 곳, 저온판매장·저온

보관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 직거래 형태/택배, 신선평이농산물(식자재 등 가공용),

중장기 저장용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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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물류센터 입지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최영윤 등(2010)은 물류센터의 입지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매출액과 

물동량을 선정하고 독립변수로 물동량, 경제적 접근도, IC와의 최단거리, 연간 처리실적,

매출액, 운송시간, 창고 종사자 수로 선정하여 매출액, 물동량과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높은 매출액의 가진 기업일수록 IC와의 거리가 멀고 

종사자 수는 많은 반면에 물동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IC와의 거리가 짧고, 종사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물류센터의 입지에 있어서 화물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선일석, 이원동(2012)은 식품의 유통체계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온도를 

중요하시 하게 생각하는 냉장·냉동 창고는 일반 창고와 다른 입지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물류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방법론 중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입지 특성을 분석하였고, 인구수·종사자수·도로접근성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냉장·냉동 창고는 경제적 접근도가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였고,

설립연도나 보관품목에 따른 일반창고와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추후 

추가적인 냉장·냉동 창고를 설립하는데 있어 국내의 입지 실태를 보여주는데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다예(2015)는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물류센터 입지 요인을 제시하기 

보다 다양한 입지 선정 요인과 해당 요인별 가중치를 고려하였다. 특히, 의류와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품 품목에 해당 물동량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물류센터 입지 

조건을 나타내는 표준지표를 수도권 고속도로 IC 후보지 별로 산출하고 GIS를 통해 

지도로 시각화하여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전국 주요 품목별 

화물기종점 물동량과 도로상 거리, 경제활동가능인구수, 임대료 등의 입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로 기존 국내 물류센터는 지가나 임대료가 낮은 곳에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임대료가 다소 높더라도 접근성이 높은 곳에 입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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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물류센터 입지선정에 관한 선행연구

오성록 등(2011)은 물류센터 입지선정에 있어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면서도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단순 센터간의 수송만을 고려하지 않고, ‘S사’의 실제 배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까지 감안한 센터의 위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가중치는 Steiner Tree 이론을 바탕으로 무게중심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하였고,

해당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GOSST 이론을 물류센터 선정에 이용하였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실용적인 입지 선정 방안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류인철 & 최용석(2011)은 광양만권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하고자 

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입지선정 요인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요인 계층화를 실시하였다. 평가기준항목의 대요소로 

자연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회적 요소, 유통 효율성 요소, 국토이용관리계획 요소로 

구분하였고, 총 15개의 세부요소를 바탕으로 입지 후보지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요소, 유통 효율성 요소 그리고 국토이용관리계획 요소 측면에서 가중치가 높은 

광양황금산단 지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강병철(2015)은 상용차 부품 수급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상용차 부품 시장에서의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복합적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센터의 

전략적 입지 선정을 하고자 하였다. 수입 상용차 부품 물류센터의 입지 선정 요인을 

선정, AHP 방법론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용차 부품 물류센터의 입지 요인으로서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관련 수요 및 물류역량이 뒷받침될 수 있는 가인데, 이에 대한 적정 지역으로 인천이 

결정되었다. 다만 비용 및 물류센터 확장성 요인도 참고하면 양산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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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형 및 방법

3.1 입지선정 연구 모형

Brown-Gibson 모형은 최적 입지 결정을 위한 모형이고, 일반적으로 공장의 입지 

결정을 위해서 사용된다. 모형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진다.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으로 나뉜다. 필수적 요인은 입지요인으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다른 요인과 관계없이 이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후보지는 입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냉동냉장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선 

온도조절을 전기 공급과 생활용수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후보지는 비용이 저렴하고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무의미하다.

다음으로 객관적 요인은 개량화가 가능한 즉,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건비, 원자재 비용, 임대료 등이 세부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요인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 요인으로 근로자의 성실성, 지역사회의 태도 

등이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황병현, 2009) 입지 모형은  (1)과 같다.

입지 결정척도 (Location Preference Measure : )

   ×  ( ≦  ≦      o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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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Factor Measure) = 필수적 요인 측정값

(Objective Factor Measure) = 객관적 요인 측정값

(Subjective Factor Measure) = 주관적 요인 측정값

 = 대안 의 객관적 요인에 대한 비용총합

 = 주관적 요인 가중치

 = 위치 가중치

: 객관적 요인 가중치 

 = 대안의 수 

 = 주관적 요인의 수

각각의 데이터를 모형 식에 대입하여, LM의 수치가 가장 큰 곳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Brown-Gibson 모형의 목적이다. 모형식의 특징은 객관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를 해주는 동시에 주관적 요소도 평가하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도 

고려된다는 점이다. 즉, 객관적인 요인인 비용 요소를 고려할 분만 아니라, 그 외에도 

중요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후보지의 개수를 줄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필수적 요소를 추가하여 입지 결정이나 최적 사항 

결정에 있어서 불리한 후보를 제거하는 이점도 있다. (Brown&Gibson, 1972; Feridun,

2005; 구재훈, 2009)

본 연구의 배경과 동일하게 국내 농수축산식품 콜드체인이 경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콜드체인 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콜드체인 물류센터는 단순 국내 유통물류센터가 아닌 해외 수출입까지를 고려하는  

점에서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의 우위 선점을 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시설과 적정 규모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오로지 비용과 물동량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기에 단순 이익 창출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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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지리적 요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설립 비용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배후 물동량, 교통망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Brown-Gibson 모델이 국내 콜드체인 물류센터 

선정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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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3.2.1 입지 후보지 선정

Notteboom and Rodrigue(2005)와 강달원·김율성(2015)에 따르면, 복합운송체계의 

국제화 및 다양화에 의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되며, 이로 인해 저비용 고효율 

국가의 항만 및 공항지역에 저비용 생산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저비용 생산 네트워크 및 제조거점 형성을 위해서는 원재료 조달에서 

제품판매까지 연결하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항만 및 

공항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거점, R&D 거점, 제조거점이 형성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즉, 항만 및 공항 시설이 인근에 위치한 물류센터야말로 글로벌 국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공급망, 물류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출입 해상 및 항공 운송이 가능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자 후보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고려한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자본이 모이고 국제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을 입지 

후보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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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fez.go.kr)

Fig. 2 국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 이하 KFEZ)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하며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KFEZ의 외국인직접투자(FDI, 2015년 신고 기준, 누적)는 115.2억 달러이며,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총 2,189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16)

16)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fe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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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fez.go.kr)

Fig. 3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연혁

각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의 인근 공항과 항만을 살펴보면, 지정일 순서대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김해공항과 부산항 및 

부산신항, 광양 경제자유구역은 광양항과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 무안공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구공항과 포항항(포항영일만항 포함),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군산항,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당진항과 김포공항,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동해항과 

양양공항,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청주공항이 자리해 있다.

그래서 원활한 토지 공급이 가능하고, 도로·항만·공항과 같은 다양한 운송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경제자유구역을 국제물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 후보지로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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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천
부산·

진해
광양

대구·

경북
새만금 황해 동해안 충북

위치

인천

(연수구, 

중구, 

서구)

부산

(강서구),

경남

(창원)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남

(하동)

대구, 

경북

(경산, 

영천, 

구미, 

포항)

전북

(군산, 

부안)

경기

(평택)

강원

(강릉·

동해)

충북

(청원, 

충주)

지정

일
2003.8.11 2003.10.30 2008.5.6 2013.2.14

면적 132.91㎢ 55.34㎢ 77.71㎢ 21.99㎢ 28.40㎢ 4.39㎢ 12.53㎢ 9.08㎢

인구

계획

(명)

643,459 181,730 73,257 73,471 31,607 33,111 8,346 50,234

공항

항만

인천공항

인천항

김해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대구국

제공항, 

포항항

군산·

군장항

평택·

당진항
동해항

청주

국제

공항

사업

기간
2003~2020 2008~2020 2013~2024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2015),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Table. 11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그러나 후보지 선정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비교를 위하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하고 지표 측정값을 계산한다.

즉, 위의 3개 후보지를 제외한 인천·부산진해·광양·대구경북·황해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및 주관적 요인 지표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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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최종 후보지 선정



- 34 -

3.2.2 평가지표 선정

국내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물류센터 입지 요인에 대해서 기술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물류 관련 업계자의 의견 및 해당 분야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선행연구 위주로 조사하였다.

김규창(1998)은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조성을 위하여 입지선정 평가 요인을 크게 비용,

토지이용 조건, 교통여건, 관련법규, 물동량처리 용이성, 국토이용 계획, 자연환경,

공급처리, 입지선호도로 총 9개로, 세부적으로는 16개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가가 낮고 교통체증도가 적으며 배후단지와 연계가 

원활하면서도 나중에 확장 가능성이 큰 후보지가 농산물 조합물류센터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류인철 & 최용석(2011)은 광양만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항목을 대요소 5개와 세부요소 15개로 구분하였다. 대요소는 자연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회적 요소, 유통효율성, 국토이용관리계획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대요소 중 0.425로 경제적 요소가 가장 많은 가중치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자연적 

요소, 국토이용관리계획, 사회적 요소, 유통 효율성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왔다.

강달원 & 김율성(2015)은 추후 국제물류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인들을 

이론적 고찰과 전문가 조사를 통해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24개 요소를 선정하였다.

요인을 분석을 통해 분류한 결과 분야별로 비용 요인, 물류 요인, 서비스 요인, 시장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AHP 분석을 한 결과, 분야별로는 물류요인이 가장 중요도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용 요인, 시장요인, 서비스요인, 환경요인 순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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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년도) 입지선정대상 입지요인

김규창

(1998)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비용 (토지가격, 기본조성경제성) 

토지이용 조건 (토지매입 용이성, 화장가능성)

교통여건 (교통의 편리성, 교통영향 및 체증)

관련법규 (건축규제정도)

물동량처리 용이성

국토이용계획

자연환경 (소음, 지형, 풍수해)

공급처리 (상수도, 전기, 가스) 

입지선호도

류인철,

최용석

(2011)

광양만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자연적 요소 (소음·풍수해, 지형, 경관)

경제적 요소 (토지가격, 교통 편리성, 기본조성

경제성)

사회적 요소 (제한 법규, 입지선호도, 기반시설)

유통효율성 (물동량처리, 배송처리 편리성, 가공

공장 인접성)

국토이용관리계획 (국토이용계획, 배후도지연계

성, 도시정비기본계획)

강달원

김율성

(2015)

국제물류센터

환경요인 (해외직접투자 유치규모, 자유무역지역 

이용가능성, FTA체결 유무, 항만배후도시 조성)

물류요인 (물류비용의 적정성, 지리적 위치·공

항만의 접근성, 부가가치창출지원 여부, 연관산

업집적)

서비스요인 (지원정책·통관행정 편의성, 기술지

원, 사회기반시설지원)

비용요인 (세제혜택·인센티브 제공, 임금·투입

비용의 경쟁력, 토지이용가능성과 지가)

시장요인 (대규모 시장과의 접근성, 배후시장의 

규모, 시장성장성)

Table. 12 물류센터 입지요인 및 세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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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행연구 및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필수적 요인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콜드체인 화물은 세심한 온도 조절을 통하여 농수축산물의 신선함을 유지해야하므로 

전력 및 용수 공급과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물류센터 내에서는 다양한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공급이 수월해야한다.

셋째, 콜드체인 물류센터는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입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창고보다 더 큰 규모로 건설되므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객관적 요인 지표는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임대료가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경제자유구역의 임대료가 정확하게 공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경제자유구역청 

사이트 및 해양수산부(2016)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17)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임대료 외에도 물류센터 설립에 드는 초기비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를 의미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18)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요인 지표는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콜드체인 물류센터는  

설립비용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입지가 바람직할 수 있으나, 국내 농수축산물을 

유통하고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진 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통편의성 요인이다.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도로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과 같은 

복합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 해당 후보지 지역의 도로가 원활해야하는 교통 

편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인센티브 요인이다. 적정 규모 이상의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물동량을 고려해야 하는데, 입지 선정에 

있어서 항공·항만 물동량이 많은 곳일수록 입지 선호도가 높다. 셋째, 입지선호도 

요인이다. 물류센터는 초기 설립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콜드체인 품목은 온도와 습도 

등 민감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다른 물류센터에 비해서 많이 

든다. 그러한 이유로 해당 입지 후보지가 세제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배후물동량 요인이다. 콜드체인의 물량 확보 및 

1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6), ‘1종 항만배후단지에 항만의 색을 입히다’

18) 국토교통부(2013),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 재고시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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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기능 실현을 위해서는 해당 후보지 지역의 콜드체인 품목 유출량 및 유입량이 

충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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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4.1 평가지표 계산

4.1.1 필수적 요인 지표 계산

앞서 후보지 선정과정을 통해 결정된 콜드체인 물류센터 최종후보지인 

인천·부산진해·광양·대구경북·황해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및 주관적 요인 지표 분석을 실시한다.

필수적 요인은 기반시설, 인력공급 그리고 부지확보 3가지이며, 5개의 후보지 모두 

실태 및 문헌 조사를 통하여 모두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Table.13>과 같다.

후보지 기반시설 인력공급 부지확보 지표점수

인천 1 1 1 1

부산진해 1 1 1 1

광양 1 1 1 1

대구경북 1 1 1 1

황해 1 1 1 1

Table. 13 필수적 요인 지표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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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객관적 요인 지표 계산 

객관적 요인 지표에는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데 드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과  

임대료가 있다. 단위면적당 개발원가는 국토교통부(2013)가 발주한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 재고시를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근거로 하였다. 표준비용이란 개발비용 중 표준화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를 의미하며,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면적을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객관적 요인으로 사용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단위면적당 

개발원가를 표준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고시한 개발면적 1㎡당 비용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14>에 정리되어 있다. 해당 용역에서는 기존의 제1기 

표준비용제도에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재산정하여 제시하였다.

단위 : 원/㎡

구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경기도

시, 구
산지 59,000

산지외 43,800

군
산지 50,700

산지외 37,600

그 밖의 도

시
산지 50,500

산지외 37,500

군
산지 43,500

산지외 32,200

자료 : 국토교통부(2013),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 재고시를 위한 연구

주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산지외 : 지목이 “임야” 이외인 모든 토지

     산지와 산지외를 혼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면적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Table. 14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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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후보지의 경제자유구역청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천 · 부산진해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광역시 · 시,구 · 산지외 비용으로,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 · 군 ·

산지외 비용으로 그리고 광양 경제자유구역은 그 밖의 도 · 시 · 산지외 비용으로 

책정하였다.

임대료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양수산부가 2016년 12월 16일에 배포한 보도자료 

중 전국 1종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현황을 바탕으로 하였다.

<Table.15>를 보면, 대구경북 자유경제구역이 값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포항항 항만배후부지에서 제공하는 부지 임대료가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집계된 단위면적당 개발원가에서도 다른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적게 드는 편에 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광양이고 미세한 차이로 인천이 부산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황해는 높은 수준의 개발원가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단위 : 원/㎡

후보지 개발원가 임대료  

인천 43,800 1,464 45,264 0.18380765

부산진해 43,800 401 44,201 0.18822808

광양 37,500 194 37,694 0.22072132

대구경북 43,800 117 43,917 0.18944531

황해 37,600 600 38,200 0.21779763

자료 : 국토교통부(2013),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 재고시를 위한 연구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6)

주 :   


 

Table. 15 콜드체인 물류센터 후보지 객관적 요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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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주관적 요인 지표 계산

4.1.3.1 주관적 요인 가중치 

주관적 요인간의 가중치를 쌍대비교하기 위하여, 물류센터에 종사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관련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각 주관적 요인간의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주관적 요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고, 점수 합계를 바탕으로 쌍대비교를 하였다. <Table.16>은 주관적 요인 

가중치를 정리한 표이다.

경우의 수 교통편의 인센티브 입지선호도 배후물동량

1 1 1

2 0 1

3 0 1

4 0 1

5 0 1

6 1 0

합계 1 1 3 2

 0.143 0.143 0.428 0.286

Table. 16 주관적 요인 가중치

4.1.3.2 교통편의성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각 후보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편의성 요인은 

도로연장19)(도로용량)은 물론 인구, 국토면적, 자동차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도로보급률(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을 이용하였다.

19) 도로연장이란, 도로의 총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의 연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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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7>은 후보지별로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을 구하기 위한 지표들을 정리한 

표이다. 도로연장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시에 비하여 전남과 경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면적당 도로연장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 대비 도로연장이 낮은 전남이 

0.86으로 가장 낮은 반면에 부산은 적은 면적대비 적정 수준의 도로연장을 갖추고 있어 

4.29로 가장 높았다. 인구당 도로연장은 인천과 부산이 도로연장 대비 인구가 많아 각각 

0.97과 0.94로 가장 높은 5.55와 비교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자동차당 도로연장은 

비교적 인구 및 자동차가 적은 전남이 11.80으로 타 후보지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이는 그만큼 혼잡이 적고 도로가 원활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통편의성의 핵심적인 요소인 국토계수당 도로연장(도로보급률)을 

살펴보면, 2.19로 전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이 2.01, 대구가 1.87, 인천이 1.62,

경기가 1.15 순서로 나타났다. 즉, 면적대비 도로연장 뿐만 아니라 인구 및 자동차수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도로보급률을 바탕으로 후보지를 비교한 결과, 전남이 교통편의성이 

가장 높은 반면에 경기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다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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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천 부산 전남 대구 경기

도로연장(㎞) 2,827 3,307 10,594 2,772 12,943

면적(㎢) 1,048 770 12,309 883 10,173

인구(천명) 2,926 3,514 1,909 2,488 12,522

자동차(천대) 1,355 1,256 898 1,106 4,917

면적당 도로연장

(㎞/㎢)
2.70 4.29 0.86 3.14 1.27

인구당 도로연장

(㎞/천명)
0.97 0.94 5.55 1.11 1.03

자동차당 도로연장

(㎞/천대)
2.09 2.63 11.80 2.51 2.63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1.62 2.01 2.19 1.87 1.15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도로업무편람 (2015년 12월 31일 기준)

주) 도로연장 : 개통도(포장도+미포장도)+미개통도

   면적 :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지적통계, 2013.12. 말 기준)

   인구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인구, 2014.12. 말 기준)

   자동차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자동차등록현황, 2014.12. 말 기준)

   국토계수 : 국토면적 ×인구천명

Table. 17 후보지별 도로보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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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2016 도로업무편람

Fig. 5 후보지별 국토계수당 도로연장(도로보급률) 비교

위의 도로보급률을 바탕으로 교통편의성 요인에 대하여 각 후보지를 쌍대비교한 후,

교통편의성 위치 가중치 을 구한 결과는 <Table.18>과 같다.

후보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대구경북 황해 

인천 - 0 0 0 1 0.1

부산진해 1 - 0 1 1 0.3

광양 1 1 - 1 1 0.4

대구경북 1 0 0 - 1 0.2

황해 0 0 0 0 - 0

Table. 18 교통편의성 요인의 위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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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인센티브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는 조세감면, 각종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 차원의 재정·입지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Table.19>는 조세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구분 감면 내용 감면 요건

국세

법인세

소득세

5년형 조세감면

- 3년간 : 100% 면제

- 다음 2년간 : 50% 감면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관광업 : 1천만불 이상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 5백만불 이상

R&D : 1백만불 이상

서비스업 : 1천만불 이상

7년형 조세감면

- 5년간 : 100% 면제

- 다음 2년간 : 50% 감면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R&D : 2백만불 이상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

자료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Table. 19 입주 기업 대상 조세감면

입주 기업 대상 조세감면과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과 같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 기반시설, 임대 등 국가차원의 다양한 재정·입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Table.20>은 이와 관련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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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면 내용 감면 요건

현금지원

-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최소 FDI20) 5% 이상 지원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외투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 고도기술 수반 여부,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등 평가하여 결정

기반시설 지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 지원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

- 국가발전기여도, 명성도 등 

평가요소 충족

임대지원

- 국·공유지역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의해 

50~100% 감면
- 외국인 투자기업

자료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Table. 20 입주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그 외에도 노동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외환거래 자유와 같은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낮춰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회계, 세무 상담 및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입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

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이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

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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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는 특정 자유경제구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Table.21>은 

이를 반영한 인센티브 요인의 위치 가중치를 정리한 표이다.

후보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대구경북 황해 

인천 - 1 1 1 1 0.2

부산진해 1 - 1 1 1 0.2

광양 1 1 - 1 1 0.2

대구경북 1 1 1 - 1 0.2

황해 1 1 1 1 - 0.2

Table. 21 인센티브 요인의 위치 가중치

4.1.3.4 입지선호도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를 결정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측면에서는 다른 요인과 더불어 

충분한 물동량이 있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 가능한 물량이 많은 후보지 일수록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입지선호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후보지 별로 유입될 수 

있는 항만 및 항공 물동량을 조사하였다. 여기에 항만과 공항에 따른 수출입 금액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고려하여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지별 입지선호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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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톤

구분 항만 공항 합계

수출금액 5,959,710 250,204 6,209,914

수입금액 21,755,365 1,843,199 23,598,564

합계 27,715,075 2,093,403 29,808,478

비중(가중치) 0.93 0.07 1

자료 : SP-IDC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Table. 22 후보지별 항만 및 항공 농수축산식품 수출입 금액 및 비중

단위 : 톤

후보지 항만 및 공항 물동량 가중치 고려
입지선호도 

순위

인천
인천공항 107,762

9,865,489 2
인천항 10,599,942

부산진해
김해공항 2,056

33,446,512 1
부산항 35,963,837

광양 광양항 3,369,746 3,133,864 4

대구경북 포항항 115,697 107,598.2 5

황해
김포공항 42

5,799,293 3
평택당진항 6,235,796

자료 : SP-IDC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주 : 인천항은 경인항을 포함한 물동량임

   : 포항항은 포항, 포항신항, 포항영일만항 포함한 물동량임

Table. 23 후보지별 입지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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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 농수축산식품 수출입 물동량의 약 99%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어 항만 

물동량이 공항 물동량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Table.22>에서 보다시피,

수출입 금액을 바탕으로 한 가중치를 새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출입 금액으로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able.22>를 보면 항공을 통해 수출입 되는 물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입지선호도는 항만 물동량에 치우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입지선호도 요인의 위치 가중치는 <Table.24>와 같다.

후보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대구경북 황해 

인천 - 0 1 1 1 0.3

부산진해 1 - 1 1 4 0.4

광양 0 0 - 1 1 0.2

대구경북 0 0 0 - 0 0

황해 0 0 0 1 - 0.1

Table. 24 입지선호도 요인의 위치 가중치

4.1.3.5 배후물동량

콜드체인 물류센터는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농수축산식품의 유통 과정의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물량의 공급 및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분류1에 해당하는 농립수축산품21)과 대분류5 경공업품 중 온도 조절이 필요한 

음식료품을 합산한 물량을 바탕으로 각 후보지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의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4년 기준 전국 

지역간 화물 O/D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간 화물 O/D의 도로화물 데이터는 31개의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온도 조절이 필요한 농림수축산품(대분류 1, 코드번호 

1번~4번)과 음식료품(대분류 2, 코드번호 10) 물동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농수축산물 화물 물동량 O/D의 단위는 ‘톤/년’으로 나타내었다.

21) 농립수축산품은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그리고 축산물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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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5>는 농수축산식품의 발생량과 도착량을 각 후보지별로 정리한 표이다.

발생량의 경우, 경기와 전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에 대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약 31만 톤 정도로, 전국에서도 0.31%만 차지하였다. 도착량의 경우, 경기가 

약 2,100만 톤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이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발생량과 마찬가지로 대구가 다른 후보지와 비교하여 도착량이 적었다. 이를 합산하여 

고려한 OD물량은 발생량과 도착량이 모두 상위권인 경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 전남, 부산 그리고 대구 순서로 OD 물량이 집계되었다.

단위 : 천톤, % 

후보지
발생량 도착량 합계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인천 7,956 7.72 8,719 8.46 16,676 8.09

부산 3,932 3.82 6,995 6.79 10,927 5.30

전남 9,619 9.33 5,307 5.15 14,926 7.24

대구 315 0.31 3,988 3.87 4,304 2.09

경기 9,381 9.10 21,085 20.46 30,466 14.78

자료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2014 국내 품목별 도로 물동량 OD

주 : 대분류1 농림수축산품과 소분류10 음식료품 물량을 합산

   : 비중은 전국물량 대비 해당 후보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Table. 25 지역별 농수축산식품 국내 OD 물동량

지역별 농수축산식품 국내 OD 물동량을 바탕으로 배후물동량 요인의 위치 가중치를 

정리한 결과는 <Table.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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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 대구경북 황해 

인천 - 1 1 1 0 0.3

부산진해 0 - 0 1 0 0.1

광양 0 1 - 1 0 0.2

대구경북 0 0 0 - 0 0

황해 1 1 1 1 - 4

Table. 26 배후물동량 요인의 위치 가중치

4.1.3.6 주관적 요인 지표 최종 결과

앞서 선정된 4개의 주관적 요인에 대해서 요인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주관적 요인의 

가중치인 를 구했다. 그 결과, 교통편의성과 인센티브 지표가 0.143으로,

입지선호도와 배후물동량이 0.428, 0.286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이 가중치를 바탕으로 

주관적 요인 지표인 를 계산하기 위해 각 주관적 요인별로 입지 후보지 간의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총 4개의 요인의 쌍대비교 결과인 위치가중치 를 구하여 

최종 를 구한 결과는 아래 <Tabke.27>과 같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 대구경북 황해 

교통편의성 0.1 0.3 0.4 0.2 0 0.143

인센티브 0.2 0.2 0.2 0.2 0.2 0.143

입지선호도 0.3 0.4 0.2 0 0.1 0.428

배후물동량 0.3 0.1 0.2 0 0.4 0.286

 0.2571 0.2713 0.2286 0.0572 0.1858 -

Table. 27 콜드체인 물류센터 후보지 주관적 요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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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 결과 

앞서 구했던 객관성 요인 지표인 과 주관성 요인 지표인 를 바탕으로 

객관적 요인의 가중치 와 주관적 요인의 가중치  를 각각 곱하여 최종 입지 결정 

척도를 도출한다. 본래 가중치는 기업이나 국가의 과거 정책 및 경영방침 등으로 

결정이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중치를 가정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정리한 표는 <Table.28>과 같다.

입지대안    

인천 0.1838 0.2571 0.2351 0.2058

부산·진해 0.1882 0.2713 0.2464 0.2131

광양 0.2207 0.2286 0.2262 0.2231

대구·경북 0.1894 0.0572 0.0969 0.1498

황해 0.2178 0.1858 0.1954 0.2082

Table. 28 콜드체인 물류센터 최종 입지 결정 척도

첫번째, 은 객관적 요인 가중치를 0.3, 주관적 요인 가중치를 0.7로 가정하였다.

즉, 비용적인 측면보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물류센터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부산이 0.2464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인천이 0.2351, 광양이 

0.0.262로 분석되어 그 차이가 미세한 반면에 상위 3개 후보지와 대구경북 및  

황해권과는 그 차이가 크게 나왔다. 따라서 부산진해가 수치상으로는 가장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인천, 광양 경제자유구역도 차선의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에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각각의 후보지의 배후에 있는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이 국내 농수축산물 항만 물동량 상위권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진해와 광양은 교통편의성 

측면에서 도로보급률이 높아 원활한 도로운송 인프라가 갖추어져있고, 인천은 도로 

혼잡이 높지만 서울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어 배후 물동량이 높은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성적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경우, 부산진해, 인천,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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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순서대로 국내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 선정에 적절하다고 분석되었다.

두번쨰, 는 객관적 요인 가중치를 0.7, 주관적 요인 가중치를 0.3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비용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측면보다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가정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미세한 차이지만 광양이 0.2231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으로 

부산진해가 0.2131, 황해가 0.2082 그리고 인천이 0.2058 나왔다. 앞서 나온 과 

다르게 대구경북이 0.1498로 가장 낮았지만 그래도 5개 후보지 모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지가 비슷한 수준의 항만 

배후부지의 우대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구경북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주관적 요인 측면에서는 수출입 물동량 및 국내 유통 배후 물량이 타 지역에 비해 적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5개의 후보지가 비슷한 점수로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항 배후단지의 일부가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반부지의 

임대료로 책정되어 타 후보지보다 정량적인 평가가 낮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추후 

인천항 배후부지가 확장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이 

실행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될 수 있다. 즉, 국내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로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좀 더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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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콜드체인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콜드체인시스템은 후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증가하는 콜드체인 품목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물류 네트워크가 원활히 이루어져 져야하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현실적으로 유통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량도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온도체계 및 시설을 갖춘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콜드체인 물류 네트워크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량까지를 포함한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 선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비용 및 

운송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센터 입지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물동량 및 임대료와 같은 정량적 데이터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정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Brown & Gibson의 입지선정 모형 식에 대입하여, LM의 수치가 가장 

큰 곳으로 입지를 결정하였다. 또한 객관적 요인 지표와 주관적 요인 지표 가중치 

가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 안정적인 풍부한 수출입 물동량과 

원활한 교통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부산진해, 인천, 광양 경제자유구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비슷한 수준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부산진해, 인천, 광양 경제자유구역이 전반적으로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에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반면 주관적 요인 지표보다 객관적 요인 지표에 더 큰 가중치를 주었던 는 다른 

경제자유구역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광양 경제자유구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나머지 후보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지가 항만 배후부지의 우대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인천항의 배후부지 정책에 따라 이러한 결과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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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시사점 및 한계점

현재 국내 물류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콜드체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은 

높지만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동화 및 정보화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콜드체인 물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우선 아시아에서 정착되지 않은 콜드체인 시장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로,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에 다라 콜드체인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미흡한 물류 시스템으로 인해 폭발적인 수요에도 공급의 곤란함을 겪고 

있다. 그렇기에 시장을 주도하고 기업 및 국가의 수익 증진을 위해서 콜드체인 물류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에서 국내 콜드체인 물류센터 설립은 현재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또한 모든 건물 입지가 그러하지만 특히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콜드체인 물류센터도 

한번 입지가 확정되어 설립되고 나면 이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입지 선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콜드체인 물류센터 설립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내 농수축산물 

물류 데이터 및 실제 고려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국내 현실을 최대한 입지 선정하는 

데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성적 요인과 정량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방법론을 

택하여 비용의 이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 물류센터 입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수축산물 및 식품 이외에도 의약품과 같은 콜드체인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집계되는 통계 데이터 상 정확한 물동량을 구할 수가 없어 

제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콜드체인 해당 품목의 전체 물동량을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후 국가차원의 세부적 

품목별로 물동량이 집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콜드체인 물류센터 입지와 더불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콜드체인 사업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민관이 콜드체인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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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판단을 하여야 할 때 세부적인 콜드체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파다하다. 따라서 콜드체인 

수익 증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콜드체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이미 콜드체인이 선진화된 

일본의 경우, 전반적인 콜드체인에 대한 기초 정보뿐 아니라 콜드체인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 상태까지 파악하여 콜드체인 산업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 콜드체인 물류에서 사용되는 단열재, 모니터링 장비 등의 개발도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 같은 소재라도 더 경제적이며 효과가 좋은 소재를 개발하여 글로벌 

표준제품으로 인정받는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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